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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티스의 귀환


이 메시지는 더구룹의 아틀란티스의 에너지에 대해서 세 번에 걸친 세미나를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수정

크리스탈은 record keeper입니다, 즉 요즈음의 hard disk처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도구이지요. 아틀란티스의 사람들은 커다란 수정을 정보의 저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과학기술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이 전자, 정보의 과학기술이라면 아틀란티스의 그것은 생명공학 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 정보의 기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이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체의 복제술을 말합니다, 더구룹은 현재 우리도 어느 곳에선가 사람을 복제했고 그 나이가 21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시절 소위 요즈음의 우리가 말하는 3D 업무를 맡기기 위해 인류를 복제해서 썼다고 합니다. 자연히 힘도 세고 덩치도 큰 사람을 만들어 썼겠죠. 아틀란티스인 들은 그들을 the others 즉 ‘다른 사람들’이라 불렀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을까요? 그들도 짝을 만나 사랑을 하고 번식을 하고 그들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틀란티스인과 the others사이에는 커다란 분쟁은 없었으나 문제는 아틀란티스인 들이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었습니다. 현재의 우리에게도 비슷한 과제가 있지요. AI에 혼이 있을까요?


두 개의 달

그 시절 지구에는 두 개의 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달보다 더 크고 지구인이 보기에도 더 크고 그러나 그 궤도는 더 컸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달이 더 멀리 있었지요. 그 당시 아틀란티스의 과학이 현재의 지구의 과학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고 아틀란티스인 들은 그 달을 과학실험의 또는 에너지의 저장소로 썼습니다. (역주: 우리도 빛을 퍼지지 않게 비추는 실험을 할 때 달 표면에 빛을 쏘아 그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했다는 것은 현재의 자기장과 비슷한 에너지를 그 달에 쏘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그 달에 궤도를 이탈할 정도의 에너지가 전해졌고 그 위성은 점진적으로 크게 돌다가 우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륙의 침몰

그 달의 사라짐이 당연히 지구의 균형에 영향을 주었고 지각에 변화를 주었으며 종국에는 아틀란티스 대륙의 침몰을 불러왔습니다. 그 대륙의 위치는 대서양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그 위치를 지중해 동쪽 그리스 근해의 섬으로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설은 Gibraltar 해협 근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더구룹의 설명은 아틀란티스의 해양과학이 크게 발달해서 대륙의 침몰이 있었을 때 몇몇의 아틀란티스인 들이 배를 타고 그쪽으로 옮겨가서 생긴 그들의 삶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수정

아틀란티스인 들은 각 지방마다 중요한 장소에 각각의 커다란 수정에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등 모든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대륙의 침몰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 수정들을 한곳에 모아 묻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지금 대서양 복판 어디겠지요.


푸에르토리코 해협

그 수정들이 긴긴 세월동안 해류와 지각변동 등으로 옮겨져 현재 푸에르토리코 북쪽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해구(역주: 세계10대 해구중 하나)에 묻혔습니다. 이 근해에 지난 2년간 진도 3.0에서 4.5사이의 지진이 하루에도 수차례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현재는 잠잠해졌지요. 


플라즈마

그 수정들이 그 지진들로 인하여 계속 깊이 파묻혀 마침내는 용암에 닿아 녹게 됩니다. 저장되었던 정보들이 물질의 제4형태인 플라즈마 형태로 변하여 대기 중에 뿜어집니다. 그 플라즈마화한 정보들이 현재 지구의 대기권에 흩어져 있으며 그것에 닿는 우리는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어떤 과학적 혹은 예술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지금이 그 한가운데의 시기인 것 같군요, 잘 살펴보세요. 


11차원의 세상

봉홧불 메시지에서 몇 번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태어나서 같은 시간에 저세상으로 가는 11차원의 세상에서 열하나의 다른 삶을 체험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11차원에 11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Camelot의 전설, Arthur 왕의 이야기는 우리의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지구에 존재했었지요. 우리 지구에는 소설이나 이야기로 존재하였지만 최근에 Arthur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시간선의  교차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지구의 시간선과 Arthur 왕이 존재한 지구의 시간선이 교차하면 서로가 서로를 각인시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더구룹은 아틀란티스가 우리의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지구의 시간선이 교차하며 각인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swsynn@naver.com 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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